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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1월 19일(월) 조간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매체는 11월 18일(일) 낮 12시 이후 게재 바랍니다.

조향장치, 유압을 넘어 전동 구동으로

- 전동식 조향장치 특허출원 활발 -

# 전동식 조향장치는 연비가 우수하고 자율주행 적용이 용이한 장점이 있다.

이에 반해 유압식 조향장치는 조향감과 작동소음에 장점이 있어 한동안

전동식 조향장치와 유압식 조향장치가 함께 사용됐다. 그러나 최근 전동식

조향장치의 기술발전에 힘입어 전동식 조향장치는 유압식 조향장치의 장점을

흡수하면서 적용 차종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특허청(청장 박원주)이 최근 10년간(2008년 ~ 2017년) 조향장치 

특허출원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동식 조향장치의 특허출원은 

평균 246건으로 비교적 일정하게 유지되어 왔다. 반면, 유압식 조향

장치의 특허출원은 2008년 83건에서 2017년 4건으로 크게 감소해,

특허출원이 전동식 조향장치에 집중되고 있다. [붙임 1]

출원인별 출원동향을 살펴보면, 국내기업이 94%, 외국기업이 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국내 부품 업체가 71%, 외국 부품 업체가 4%,

국내 완성차 업체가 23%, 외국 완성차 업체가 2%로, 국내 부품 업체가 

기술개발을 주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붙임 2]

세부 기술별로 살펴보면, 전동식 조향장치의 제어방법에 관한 출원이 

2008년 17건에서 2017년 65건으로 매년 16.1%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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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제어방법의 기술개발로 유압식 조향장치가 가지고 있던 

자연스러운 조향감을 전동식 조향장치를 통해 구현 가능하게 됐다.

[붙임 3]

전동식 조향장치는 모터의 위치에 따라 모터가 실내에 위치하는 

컬럼 타입과 엔진룸에 위치하는 랙 타입으로 나눌 수 있는데 2008년

에는 구조 및 비용에서 유리한 컬럼 타입의 특허출원이 88%(57건)로 

큰 비중을 차지했으나, 2008년 이후로는 조향감이 우수한 랙 타입 

비율이 연평균 12%씩 증가하고 있다. [붙임 4]

전동식 조향장치가 갖는 기계적 소음을 줄이기 위한 기술에 관한 

출원은 2008년 35건에서 2017년 15건으로 매년 9%씩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모터가 실내에 위치해 소음이 문제가 되는 컬럼 

타입에서 모터가 엔진룸에 위치하여 소음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랙 타입으로 기술개발 방향이 변화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파악됐다.

랙 타입의 적용에 따라 소음의 발생위치도 유압식 조향장치와 같이 

엔진룸으로 이동하게 되어 유압식에 비해 전동식이 갖는 작동소음의 

단점 또한 극복하게 됐다.[붙임 3]

스티어 바이 와이어(Steer by Wire) 기술은 운전대와 바퀴를 기계적

으로 연결하지 않고 전기신호만으로 바퀴의 방향을 조정하는 기술로,

한 때는 차세대 차량 기술로 주목을 받아 2008년 18건이나 출원되다가 

안정성 문제 등으로 2011년 1건으로 감소하였으며, 최근 자율주행 

기술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고장안전(fail safe)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2017년 16건으로 출원이 다시 늘어난 점은 주목할 만하다. [붙임 5]

특허청 관계자는 “전동식 조향장치는 자율주행차에서도 필요한 기

본 기술로, 향후 지속적인 연구개발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특히, 고

장안전 등 조향 안정성을 높이는 기술에 대해 특허 및 기술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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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1  조향장치 연도별 특허출원 동향(최근 10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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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2  출원인별 출원동향

□ 국내기업과 국외기업의 출원 동향

□ 기업의 종류별 출원 동향

* 10년간 10건 이상 출원기업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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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3  전동식 조향장치 세부 기술별 특허출원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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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4  조향장치 타입별 특허출원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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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5 스티어 바이 와이어 기술 연도별 출원건수


